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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DER’S Q&A 독자에게 답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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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인정점 부여
‘학업성적관리규정’ 잘 살필 것
중간고사 기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

다면 ‘경조사로 인한 결시’에 해당합니다. 서울시교육청 ‘학업성

적관리시행지침’에 따르면, 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상은 공휴일

과 주말을 제외하고 5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. 결시 과목 

성적은 이전 혹은 이후 시험 성적이나 수행평가 비율 등을 활용

해 인정점 100%를 부여해요. 반면 질병 결석은 인정점 80%를 

반영합니다.

다만, 세부 반영 기준은 학교 자율이에요. 학교별로 ‘학업성적관

리규정’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해 운영해요. 예를 들어 서울 휘

문고는 ‘학업성적관리규정’에 ‘결시 이전·이후 해당 교과목의 지

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점수가 있는 경우와 지필평가 점수가 없

는 경우로 나누어 상세 반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. 서울 덕

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“한 학기에 지필평가를 한 번 시행하는 

과목도 상당수다. 결석 전후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평가

계획서나 ‘학업성적관리규정’을 확인하고 담임 교사와 상담하

길 권한다”라고 당부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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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의 외할머니가 

중간고사 기간에 돌아가셔서 

두 과목 시험을 못 치렀어요. 

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
고사 기간 중 
경조사 시, 성적 처리 
기준이 궁금합니다.

조부모상으로 인정 결석을 하면 의료

기관의 사망진단서와 조부모와의 관계

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

제출해야 합니다. 외조모가 돌아가셨다

면,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

받아야 해요. 한편 부모의 조부모(증조

부모, 외증조부모), 부모의 외조부모(친

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가 돌아가신 

경우엔 3일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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